
[NGN] 정책 기반 NGN 과금 및 제어 국제표준화 본격적 착수 

 

최근에는 다양한 NGN 서비스들이 All-IP 인프라 위에서 융복합화하고 있는 환경 변화가 본

격화 되고 있다. 서비스별 별도의 서비스 망 및 제공자가 분리된 기존의 환경에서는 서비스 

과금 또한 환경 의존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NGN 환경에서는 다수의 서비스가 공통 IP 인

프라를 공유하고 상이한 품질 제공이 가능해짐으로 인해 서비스 과금 또한 다양한 과금 정

책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 기존은 사용시간 기준의 종량제 혹은 사용량과 무관한 정액제 정

책이 대부분이었던 반면 데이터 사용량, 품질기반 정액, 콘텐츠 기반 정액 혹은 종량 등과 

같은 NGN 환경에서는 훨씬 다양한 과금 정책 기준이 적용될 수가 있다. NGN 환경에서는 

다양한 사업자들간의 시장 개방을 통한 서비스 활성화도 주요한 이슈로 논의되고 있으며 

IPTV와 같은 일부 서비스에서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환경 변화를 수용

할 수 있는 사업자간 과금 정책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금 정책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비스 트래픽을 적절히 제어할 필요성도 발생한다. 예를 들면, 특정 사

업자의 특정 서버를 접속하는 모든 트래픽은 과금을 적용하지 않고 통과시킨다든지 사용자 

계정의 여유 금액이 모두 소진되었을 경우 그 사용자의 트래픽은 통과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해야 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 즉, 현재 혹은 가까운 미래의 시장에서

는 이러한 다양한 정책을 수용할 수 있는 과금 체계의 수립이 필요한 단계에 와 있는 것이

다. 

그러나 현재의 NGN 과금은 2008년 1월에 제정된 Y.2233 (Requirements and Framework 

Allowing Accounting and Charging Capabilities in NGN Release 1) 에 과금 요구사항, 상위 

및 기능 구조, 과금 시나리오가 정의되어 있으나 정책 기반의 과금 및 제어에 대한 고려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3GPP와 같은 일부 지역 단체 표준 기구에서는 관련 작업을 수행

해 왔으나 국제 표준으로의 연계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의 인식으

로 ITU-T SG13 Question2에서는 Y.2233에 이어 정책기반 과금 표준인 Y.ngn-account-R2 

작업을 2007년 9월에 시작하였으며 2008년 5월 회의에서 정책 기반 과금에 핵심 이슈인 

정책 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RACF(Resource Admission Control Function)와의 협력방

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으며 상호 협력 하에 본격적인 표준화 작업에 착수하였다. 

 

표준화 관련 주요 쟁점 및 현황 

정책기반 NGN 과금 표준은 2007년 9월 Y.2233 표준화 작업의 승인과 동시에 시작이 되었

으며 현재 2008년 1월과 5월 회의까지 3번의 회의를 통해서 추가 요구사항, 상위 및 기능 

구조, 기본 정책기반 과금 시나리오 등을 정의하였다. 정책 기반 과금을 위해서 과금 정책

을 생성, 저장, 전달, 및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한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새

로운 기능을 과금 기능 구조에 정의를 하는 방법과 NGN 표준에 이미 정의되어 있는 유사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 후자의 방안으로 합의가 되

었다. 정책 관리 기능은 SG13/Q.4에서 제정한 Y.2111 (Resource Admission Control 



Function) 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 표준의 일부 확장을 통해서 정책 기반 과금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표준화 작업을 하기로 두 번의 협력 회의를 통해서 최종 합의를 하였다. 특히 

5월 회의에서는 Y.2111의 확장 작업으로 RACF Release2 표준화가 진행 중인데 RACF 

Release2의 Annex 형태로 정책기반 과금 기능을 수용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그림 1은 이 

합의의 주요 내용이 반영된 기능 구조도를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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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정책기반 NGN 과금 기능 구조도 

 

그림에서 보듯이 Y.2111에 정의된 과금 기능 구조에 Ce Reference Point를 추가하고 이를 

통해서 RACF의 PE-FE와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과금 정책은 

RACF(Resource Admission Control Function)의 PD-FE(Policy Decision Functional Entity)

가 관리를 하며 PD-FE를 통해서 CTF(Charging Triggering Function)에 전달되도록 협력방

안을 정의하였다. 참고로 Ce Reference Point는 과금 기능과 정책 관리 기능을 연결하기 위

한 인터페이스로서 과금 정책의 전달, 적용된 정책의 상태 보고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본 표준은 한국의 ETRI가 주도하고 있으며 중국의 China Mobile 및 ZTE에서 적극적인 참

여를 하고 있다. ETRI의 경우 국내 BcN사업자의 요구사항을 대변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

이며 향후에는 관련 지역단체 및 국제 표준 기구인 3GPP, TISPAN, ATIS TMOC, SG3, SG4 

등과의 적극적인 협력도 추진할 예정이다. 



 

시장 및 제품상용화 전망, 향후 추진계획  

본 표준 기술은 국내 일부 유무선 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IPTV, MoIP, WiBro 등과 같은 

NGN 서비스의 활성화를 대비해 시장의 요구사항이 발생하고 있으며 적합한 솔루션을 찾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아직은 NGN 과금과 직접 연계된 형태가 아니라 

특정 서비스에 국한된 형태이긴 하지만 이를 NGN과 연계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국외에서도 본 표준화 작업에 참여 중인 중국의 일부 무선 사업자에게서 구체적인 요

구사항이 발생되고 있으며 IMS 기반 서비스에서도 유사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향후 

WiBro, IPTV 등과 같은 NGN 서비스의 활성화와 함께 정책 기반 과금의 필요성은 더욱 부

각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이들 차세대 서비스의 다양한 사업자들 간의 과금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정책 기반 과금 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내에서도 본 표준화 활동을 계기로 표준 기술 선점을 통한 관련 산업 육성의 기회로 잘 

활용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국내 산업체에서 관련 일부 요소 기술들을 확보하고 있으나 

보다 체계화된 시스템 솔루션 상용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표준화 추진 

주체, 관련 산업체, 및 사업자간의 기술 개발과 표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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